
말레이시아의 섬유산업 - 노동집약형 벗어나 품질경쟁력 강화 

말레이시아는 석유,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, 세제 등에 의한 투

자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, 현재도 경제는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성장하

고 있다.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수준이 높으며, 노동력이 적다. 섬유산업은 IT

산업 등이 발달하면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져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미얀마

와 같은 주변국들로부터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. 정부의 국책(國策)으로서도 

노동집약형 경제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으므로 노동집약 성격이 강한 섬유

산업의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. 일본의 도레이

(Toray) 그룹의 사업추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의 섬유산업 현황을 살펴보았

다. 

 ◎ 순조로운 경제성장으로 무역흑자 계속 

말레이시아는 2006년의 경제성장률이 5.9%로, 2005년의 5.2%를 웃돌았다. 

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2005년 5.1%에서 7.0%로, 농업이 2.5%에서 6.4%로 

올랐으며, 서비스업은 2005년과 같은 수준의 6.5%로 이들의 성장률이 높았고, 

광업 및 채석(採石)은 2005년 0.8%에서 마이너스 0.2%로, 건설업은 1.6%에서 

마이너스 0.5%로 저조하였다. 

외환 동향은 항상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, 활발한 외국자본의 투자로 인

해 링깃(ringgit : 말레이시아 화폐단위 M$)이 높은 상태로 2007년 2월 초순에 

미국 1달러는 3.49M$가 되어, 미국달러와 연동(連動)시켜 비교(1USD : 3.8M$

하면 M$가 약 8% 높게 되어 있다. 



2006년의 소비자 물가는 2월에 가솔린 가격이 올랐고, 6월에는 전기요금이 

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3.6% 상승하여, 전년의 상승률 3%를 

웃돌았다. 8월에는 전년보다 3.3% 올랐으나, 그 후로는 3~3.1% 정도의 수준

에서 안정되어 왔다. 다만 2007년 3월에는 7년만에 높은 수준을 보여 2006년

보다 4.8% 상승하였다. 

2006년의 수출은 전년보다 10.7% 증가하여 4,805억 M$였고, 무역흑자는 

전년과 비슷하여 8.7% 증가한 1,085억 M$가 되어 과거 9년 동안 연속 흑자

를 보이고 있다. 대일무역은 수출이 2005년과 비교하여 4.6% 증가한 522억 

M$였으며, 나라별로는 미국, 싱가포르(Singapore)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. 수입

은 2005년과 비교하여 0.9% 증가한 636억 M$로 나라별로는 일본이 첫째이

다. 

 ◎ 도레이 그룹의 섬유사업 - 방·직·염 일관으로 사업 확대 추진 

‘도레이(Toray) 말레이시아’ 그룹의 섬유사업은 단섬유 텍스타일의 방적, 직

포 및 염색가공의 일관(一貫)시설로 되어 있는 ‘펜 패브릭’사와, 폴리에스터 

단섬유와 필름(film)을 제조하는 ‘펜 파이버’사의 2개사가 담당하고 있다. 이

들 2개사는 이 나라의 정세에 맞춰 노동집약형 사업에서 벗어나고자, 규모를 

확대하기보다는 고부가가치화로 이익률을 올리는 데 힘을 쓰고 있다. 

말레이시아 전체로는 최근 10년 동안에 방적설비가 약 100만추에서 50만

추로 반감하였다.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펜 패브릭사의 방적, 직포 및 염색

가공 설비는 계속 풀가동하고 있다. 중요고객과의 사업의 뿌리를 깊게 추진

하며, 생산판매 품종을 고도화해왔기 때문이다. 

동사는 7만추의 방적시설 중 예컨대 제1공장에서는 각종 차별화 방적사를 



자가(自家) 직포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, 직물 판매는 매우 순조롭다. 방직·염

색가공의 일관생산을 강점으로 잘 살리고 있으며, 동사 경쟁력의 근거가 되

고 있다. 

설비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, 부가가치 상품을 확대하는데 따라 설비투자를 

추진하고 있다. 방적설비에서는 정방기를 새시설로 교체하고, 전방(前紡)에도 

충실하게 투자하고 있으며, 직포설비도 도비(dobby)화, 광폭화를 순차적으로 

추진하고 있다. 마무리 염색설비에서는 각 공정의 설비를 증강하고 있으며, 

2006년에는 도레이 그룹으로서는 일본 내외를 막론하고 최초로 액체 암모니

아 가공기를 도입하였다. 현재의 생산량은 생지염색(生地染色), 날염 및 선염

(先染)을 모두 합하여 월간 1,000만 야드이며, 소재는 면/폴리에스터, 면고혼

율(綿高混率), 면 100% 등이다. 

원·연료고(原·燃料高)에 대응하고자 값 인상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는데, 수

요자의 저항도 있어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. 보완책으로서 각 공

정관계에서 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어, 2006년에는 2005년과 비교하여 무

지염색(無地染色 : 직물을 한가지 색으로만 염색)에서 5%, 선염에서 10% 값

을 올리는데 성공하였다. 또한 제2공장과 제4공장은 2004년에 중유(重油)에서 

천연가스로 연료를 바꾸었다. 

앞으로의 중점과제는 ⓛ품질 경쟁력의 강화 ②부가가치화의 추진 ③중요

고객과의 협동강화, ④사업확대구상 추진 등을 들고 있다. 

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적설비를 개체하고, 직포에서 품위가 좋

은 생직물(grey fabric)을 확보하고, 염색가공에서 염료, 조제의 최적화 및 설

비개량 등을 추진한다. 뿐만 아니라 종업원교육을 중요시하고, 의식개혁을 

바탕으로 품질클레임의 원인규명, 데이터 베이스화 등을 실시하였다. 



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생직물의 특품화율(特品化率)을 향상시키고 있다. 

최근 3년간에 10%를 향상시켜 30%가 넘었다. 앞으로는 쿨비즈(cool-biz)대응 

상품이나 ‘PET 보틀 파이버(PET bottle fiber)’ 등 환경 대응 상품을 확대할 것

이다. 염색가공에서도 3년 동안 특품화율을 10% 향상시켜 현재 60%가 되었

다. 앞으로는 액체 암모니아 가공상품뿐만 아니라 저(低)포르말린 가공상품 

등의 환경대응형 부가가치 가공상품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. 

중요고객과의 협조강화에서는 세계의 주요어패럴이나 소매와의 협조를 더

욱 강화한다. 특히 일본이나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으로 확대해 

나간다. 

사업을 확대하는 구상의 추진에서는 그동안의 말레이시아 국내용 유니폼

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, 구미일(歐美日) 기존고객에의 OEM판매를 시작할 것

이다. 2006년도 실적은 연간 합계 48만벌이며, 판매고는 2억 5천만엔 정도 될 

것 같다. 또한 방글라데시에서 선염사업을 확대하여, ‘차이나 플러스 원’의 관

점에서 검토하고 있다. 

‘차이나 플러스 원’이라는 점에서는 동사가 자랑하는 방직, 염색 일관의 기

술 노하우와, 오랫동안에 걸친 구미 유럽고객과의 거래기반이 우위성(優位性)

을 나타내고 있다. 중국 리스크(risk)를 경감하려는 유력고객으로부터 수요가 

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.♣  

 


